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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해외에서 한국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정보이용의 장애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세계 52개국에서 총 3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26명이 참여한 심층면담, 

그리고 설문응답자 중 50명이 참여한 후속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이용자들은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동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한류문화향유, 한국어학습, 한국학연구 그룹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자료 확충과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요구가 매우 높았고, 언어, 기술, 

정책적 장애로 인한 제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종합포털시스템 구축과 통합참고정보서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information use of people who seek information on Korea overseas. A total of 382 survey 

responses from 52 countries and in-depth interview data from 26 participa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namely Hallyu 

culture enjoyment,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Korean studies research groups, by their 

unique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Pandemic boosted the demand 

for digital data expansion and digital archiving efforts. Various information problems caused 

by language, technology and policy obstacles were revealed. Findings suggest strategies to assist 

Korea-related informatio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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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은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문화 전반에 걸친 수요

는 가히 르네상스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

해 2012년 설립된 세종학당(2022)은 급속히 성

장하여 2022년 현재 전세계 82개국에 23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2022) TOPIK 

지원자도 지난 20년 동안 140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전 세계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을 개설한 

대학은 2020년 기준으로 107개국 1,395개교에 

달했다(이영준, 2020, 33).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과

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

였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말 이후 디지털 뉴미

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

국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누리는 소비자가 증가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

식을 획득하게 되는 동기나 방식에도 많은 변화

가 감지되고 있다. 한류의 확산을 기점으로 세

계 각지의 사람들이 개인적 향유를 목적으로 한

류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탐색하고 소비하며 이

를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선택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영준(2020, 35)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류문화 

향유에서 시작하여 한국어 학습, 그리고 한국학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전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의 각 단계에

서 제한된 지식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 양질의 정보원 습득은 필수적이

다. 한류 확산과 활발해진 한국학연구에 힘입어 

그간 여러 방면에서 이 변화를 포착하려는 학술

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용락 외, 2020; 김

혜진, 2020; 김훈태, 2020; 장성일, 2018). 그러

나 이러한 정보 수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해외

의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요구나 

정보이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제

대로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류, 한국어, 한국학을 

포괄하는 한국 관련 관심 영역 전반에 걸친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 수요와 정보문제 해결 과정에서

의 제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해외 한

류 문화와 한국학연구에 대한 수요 환경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해

외에서 한국학연구 또는 한류 문화에 대한 관

심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들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

구 결과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 환경에서 한

국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하는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

료 지원서비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2.1 해외 한류 정보 수요 동향 

1990년대 말 이후 ‘한류’라 지칭되는 한국 대

중문화 콘텐츠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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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류 문화의 양산과 

향유 및 소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해외 한

류 정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

제교류재단의 연차보고서,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의 󰡔한류백서󰡕, 한류관련 정보와 동향정

보를 제공하는 잡지 󰡔한류 나우󰡕 등을 살펴보

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Hong(2019)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

기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

공으로 한류의 탄생과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류 1.0 세대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문화체

육관광부가 ‘한류 3.0 정책’을 공표하면서 한류를 

국가의 문화산업에 포함시켰고, 현재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s, MCN)와 

같은 IT 기술을 통한 ‘K-style’의 확산에 정부

와 미디어의 역할이 더 커진 한류 4.0 세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외에서 한류의 소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보이용은 기존의 

문헌이나 여타 인쇄자료에 의존했던 방식을 넘

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자자료

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영상자료, 

음원자료, SNS와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

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

류진흥원에서 최근 실시한 한국 한류실태 조사

에 의하면, 드라마나 K-pop 등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접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

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YouTube'로, 전 동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이용률이 80% 내외로 가

장 높으며, 다음으로 ‘Netflix'가 활용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음악’의 경우에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1순위 경로이며, ‘YouTube’, ‘Spotify’, 

‘Facebook’ 순으로 응답자들이 이용한다고 조

사되었다(김용락 외, 2020). 영화의 경우, 이제 

TV 시청과 극장 관객 수가 정체되는 반면 유튜

브, VOD, OTT 서비스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

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은 다소간의 차이

는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파악된다(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91). 

드라마와 K-pop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했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한국

어와 한국 전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단

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상황

에 적절한 언어 사용 용례를 습득하며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류 콘

텐츠는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널

리 활용되고 있었다(김훈태, 2020). 이렇게 한

류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어학 능력의 획득, 문화전달의 도구로 기능하는 

현상은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 즉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2.2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외 지역에서 한국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이정현, 2009). 주목되

는 바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류의 확산이 해

외 한국학 학술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제1세대 한국학 연구

자들에 의해 한국학의 초석이 마련된 이래(윤

은하, 2013), 한국학은 급속히 확산되는 한류 문

화콘텐츠, 즉 K-컬처를 학술적 대상으로 삼거

나,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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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소비자, 한류 팬덤 현상, 한류를 매개하는 

미디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류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375,871명

이며 2007년 이후 누적 지원자가 250만 명에 육

박함으로써 가히 한국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했

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이영준, 2020, 33). 

약 10년 전만 해도 해외 한국학 박사학위 배출

기관은 서구권에 편중된 31개 대학에 불과했으

나, 2020년 현재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는 해외 

대학은 107개국 1,408기관이며, 석박사 학위는 

39개국 107개 대학에서 수여되었다(한국국제

교류재단 통계센터, 2022).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이래 연 1~2회 발

간해 온 국문잡지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는 해외 한국학연구 동향 및 

한국학 도서관의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해외 한국학 연구의 양적, 질적 현황을 살핀 연

구로, Yoon과 Kang(2017)은 2004년부터 2016

년까지 영어로 저술된 한류관련 학술지 논문 76

편과 단행본 18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

구 출판물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이 2011년에서 

2013년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는 한류가 아시

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

된 시점과 맞물린다. 

유사한 관찰이 Hong(2019)의 연구에서도 발

견된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된 국제학

술지 논문 217편을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4

년 사이에 논문의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저

자는 이를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유튜브로 확산되면서 학술적인 흥미를 촉발시킨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분석한 논문의 36.6%가 

일본, 대만, 라오스, 베트남 등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출판된 것

으로, 해외 한국학 연구자 가운데 외국인의 비

중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지역의 동향을 분석한 김훈태(2020)는 한

류 현상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주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13~2014년부터 한국학 전

공의 정원과 지원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보고

하며, 이는 BTS(2013년 데뷔)와 EXO(2012년 

데뷔)와 같은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발트 지

역에 세종학당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한국어

를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한국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현지 대학에서 한

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

을 밝혔다(김훈태, 2020). 이 같은 사례들은 공

통적으로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해외에서의 한

류의 확산이 한국어학습의 열풍을 가져오고 그

것이 한국학연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확인

시켜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목수정(2020)

은 BTS의 프랑스 공연을 통해 K-pop 팬덤이 백

만명을 넘으면서 파리 국립동양어대학(INALCO) 

한국어학과에도 매년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

였지만, 3학년이 되면 단 10~20%만 남게 된

다고 보고했다. 이는 한류에 대한 열정이 이들

을 한국학 연구의 단계로 이끌지만, 이러한 현

상이 한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

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3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 연구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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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가운데, 해외 대학도서관의 한국학자료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찾을 수 있

다. Chun(2017)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면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장서를 이용하는 대학원생 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장서이용 행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학술 목적의 

정보이용에서 한국학자료실의 역할과 한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해외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현재 국립중앙도서

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프로그램들이다. 국립

중앙도서관(2022)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해외 27개국에 설치하여 자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2022) 

역시 ‘코리아 코너’(Korea Corner)와 같이 해

외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

고하고자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 복

합홍보 공간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서비스 모두 해외에 설치된 한국

자료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인쇄자료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따

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층위의 

한국 관련 정보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이용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들을 경험하는지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 한국 관련 

정보자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류가 한국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장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

이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자료 및 한류 정보에 대

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정보요구 

및 정보이용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기법과 설문조사법을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

다. 본 연구는 해외 이용자의 한국 관련 정보행

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

행된 연구이므로, 어느 특정 대상이나 지역 또

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전체 그림을 개괄

적으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표 1>은 전체 조사 

설계를 요약한 것이다.

3.2 표집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3.2.1 심층면담

조사 대상 개개인에 대한 심층면담은 두 가

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

이용행태, 정보요구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

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문항개발을 위한 자료수

집이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가이드에 수록

된 질문내용은 한국에 대한 경험과 관심, 해외

에서 한국 관련 자료이용 경험과 애로사항, 한

국자료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청 및 기대 

등을 포함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 

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는 1:1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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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층면담
설문조사법

설문조사(정량분석) 후속설문조사(정성분석)

조사 목적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이용행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심층 이해

한국자료 이용경험, 이용만족, 요구

사항과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와 
수요 파악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내용 보
완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 수집

조사 대상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정보자료를 이
용한 경험이 있거나 미래 자료 및 

자료실 수요를 가진 개인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

설문조사 시 후속면담에 참여의사
를 밝힌 응답자 

자료수집 
방식

연구자와 1:1 대면, 비대면 화상인
터뷰, 이메일 인터뷰

주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조사 내용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한국 자료를 위한 

도서관 이용 경험, 개선사항, 한국자
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에 대한 관
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와 요구, 한국자료지원 서비스에 대
한 기대 

한국자료 이용 시 겪었던 어려움, 

희망사항, 향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

참여자 
모집방법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한국학 연구자, 한류 소비자, 한국어 
학습자가 모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커뮤니티

후속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설문
조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질문지 

발송

참여자 수 26명 382명 75명

조사 기간 2020년 9월20일-10월15일 2020년 10월1일~20일 2020년 10월17일~31일

<표 1> 조사 설계

방식으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면

담자별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해외 참여

자의 경우는 비대면 화상인터뷰로 진행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대신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는 총 26명으로, 이들의 국

적, 신분, 관심영역 등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국적은 북미 7명, 아시아 13명, 유럽 6명이 참

여하였고. 신분은 학부생 9명, 석박사 대학원생 

13명, 연구자 2명, 일반인 2명이 참여하였다.

3.2.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하여 먼저 문헌 조사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를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친 다음 온라인 설

문도구(Google form)를 활용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배경, 

한국 관련 관심 분야와 경험, 정보이용행태, 한

국자료 이용시 선호와 요구, 도서관 이용 경험

과 정보이용에서의 장애와 애로점, 희망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한국 관련 설문 문

항은 심층면담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정보관련 

문항은 심층면담과 선행연구(권나현 외, 2013; 

Kim, Sin, & Yoo-Lee, 2014; Khoo, 2014)를 참

고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작

성하여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였다(<표 3> 참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포함한다.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

링 프레임(sampling frame)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표본선정은 기본적으로 편의표집법을 적

용하면서 그 모집경로를 최대한 다변화하였다. 

활용한 모집경로로 국내 대학교 한국어학당 게

시판, 한국학자들의 뉴스레터, 국내 대학교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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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분 관심 영역

북미 7명
(미국 4, 캐나다 3)

학부생 9명
(몽골 1, 베트남 2, 러시아 1, 일본 1, 

중국 2, 터키 1, 프랑스 1)
학부생

한류콘텐츠(K-pop, K-drama, K-cinema), 
한국문화전반, 한국문학,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 한국사, 과학기술, 한국경제/무역/비지니
스, 한국교육학, 한국패션, 미디어제작, 테크놀
로지, 한국음식

아시아 13명 
(중국 4, 대만 1, 일본 2, 
인도네시아 1, 베트남 3, 
필리핀 1, 몽골 1)

대학원생 13명

대학원생

한국근현대문학, 한국고전문학, 한국역사, 한
국정치와 사회, 한국외교사, 한국문화전반, 한
국어사, 한국여성사, 한류콘텐츠(K-pop 뮤직
비디오, K-drama, 팬덤문화) 

석사과정 7 박사과정 6

캐나다 1, 프랑스 1, 
미국 1, 러시아 1, 중
국 1, 스페인 1, 인도
네시아 1

베트남 1, 캐나다 
2, 한국 1, 중국 1, 
대만 1

유럽 6명 
(프랑스 2, 스페인 1, 러
시아 1, 독일유학 러시아

인 1, 터키 1)

박사 2명(faculty/instructor) 
(미국 1, 일본 1)

연구자/
교수

한국근현대문학, 한국역사, 한국정치사회, 한
류콘텐츠(K-drama) 

일반인 2명
(미국 2)

일반인
한국어학습, 한류콘텐츠(K-pop, K-drama), 
한국음식

<표 2> 심층면담 참여자의 국적, 신분, 관심 영역 

설문조사 문항 영역 세부 설문조사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적, 거주 국가, 연령대, 소속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관심도, 관심 갖게 된 연도, 한국과 관련된 일 경험, 한국 관련 관심 분야, 한국어 수준, 

한국어 학습 경험 및 계획, 현재 관심 단계(한류-한국어-한국학)

한국관련 정보이용행태 주 이용 정보원, 선호하는 정보원

자료실 이용 경험과 요구사항 한국자료 제공 기관 필요성, 기관 이용 경험 

요구와 기대 이상적인 한국자료서비스가 갖춰야 할 요소, 인적지원에 대한 희망 사항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니티 공개게시판, 한국어 학습 Facebook group 

등에 게시하였고, 해외 한국문화원, 국내 대사

관, 해외 한국학 사서, 유럽 한국학 사서네트워

크, 한국학 연구자 네트워크(Korean Studies 

Portal), 해외 한국학 연구자 이메일리스트 등

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총 382명이 설문에 참

여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18.0)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전 세계 총 52개국에서 382

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스페인 국적자가 

69명(18.5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

(46명), 한국(39명), 중국(28명), 베트남(20명)

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43.7%로 가장 많았고, 

30대(15.6%), 40대(10.3%), 50대(10.3%), 60

대 이상(7.1%), 10대(2.1%) 순이었다. 신분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자/교수(31.7%), 대학

생(25.7%), 대학원생(25.4%) 순으로 높았고 

이들이 응답자의 약 80%를 차지했다.1) 그 밖

에 사서, 대사관 직원, 은퇴한 외교관, 박물관 

 1) 응답자는 본 연구진이 배포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한국학 연구자/교수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 설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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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비서, 간호사, 경비원, 회사원 등 다

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한국 관련 업무 경험을 다중 응답으로 파악한 

결과(N=375), 언어 관련(46.9%), 연구 관련

(45.3%)이 단연 많았으며, 경험이 전무한 참여

자도 적지 않았다(25.8%)(<표 4> 참조).

3.2.3 후속설문조사

해외에서 가장 활발히 또 심도 높게 한국자

료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한국학과 

한국어학습에 관심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

된다. 이들의 정보이용 경험과 장애요인 등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자 후속 설문조사를 수행

하였다. 질문은 자료검색 경험, 주제별/유형별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접근과 이용에서의 장애

와 문제해결방법, 팬데믹 이후 한국자료 이용

에 대한 전망, 한국 정보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

대 등이며, 모두 개방형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후속조사 참여 의사를 밝

힌 234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낸 후, 충실

히 응답한 최종 5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

답자 구성을 보면, 해외 한국어학과, 동아시아

학부, 한국학과, 연구소 소속 교수/연구원 28명

(56%), 한국학 전공 학부생/한국어 수강생 12

명(24%),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6명(12%), 한

국자료담당 사서 1명(2%), 일반인 3명(6%)이

었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 관련 정보

이용자들의 특성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수

준, 관심 분야를 묻는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파악

하였다. 먼저,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을 1-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관심도

는 9.14점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362). 한

국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

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10년 단위로 묶어 분석한 결과, 

1970년 이전(3명), 1970~1977(9명), 1980~1989 

(14명), 1990~1999(45명), 2000~2009(79명), 

2010년대 이후(228명)로 현재에 가까울수록 많

았으며, 2000년대에 비하여 2010년대가 약 3배 

연령 소속 한국관련 업무경험(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10대 이하 8(2.1) 대학생 98(25.7) 언어 관련 176(46.9)

20대 166(43.7) 대학원생 97(25.4) 연구 관련 170(45.3)

30대 80(21.1) 연구자, 교수 121(31.7) 경험 없음 97(25.8)

40대 59(15.6) 교사 22(5.8) 비영리 교류 50(13.3)

50대 39(10.3) 해외한국교민, 거주인 5(1.3) 영리 목적 22(5.9) 

60대 이상 27(7.1) 기타 39(10.2) 기타 23(6.1)

<표 4>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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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많았다.

응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고급수준

(42.7%)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초급

(29.3%), 중급(20.9%) 순이었다(N=382). 응

답자 중 331명(86.6%)이 과거 한국어를 공부

했었고 274명(71.7%)은 앞으로도 학습할 계

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어에 대한 높은 학

습 의지를 드러냈다. 관심주제 분야를 보면, 각

종 한국학 관련 주제분야(42.9%), 한국어 학습

(29.9%), K-컬처(한국대중문화)(27.2%) 순이었

다(N=375). 한국학 관련 주제분야를 구체적으

로 보면, 예술․역사(40.6%), 문화․문학(22.4%), 

사회과학(17.6%), 철학․종교(13.3%), 과학․

기술(3.6%), 기타(2.4%) 순이었다. 이러한 분

포는 한국 관련 관심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본 연구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의 계기가 되

고 나아가 한국을 학술적인 영역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자(N=382)의 91.1%가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

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2) 이 결과는 이와 관

련된 선행연구(이영준, 2020)의 주장들을 뒷받

침한다. 심층면담 참여자들 역시 대체로 자신 

또는 주변의 친구의 사례를 들어 동의하였다. 

한류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2012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 한국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고 오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드라마를 50개 정도 보고 한국어 

공부하다가 세종학당으로 가서 배웠다. (#9, 

터키, 서울 A대학 국제무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가 있는 곳은 남쪽

인 말라가 대학이다. 말라가대학 한국학과 학생

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옛날에 비해 마드리드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아시아문화권에서 중국이 여

전히 강세이다.... 난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과가 개설되어 그곳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다. 그러한 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22, 스페인, H대학 석사과정) 

4.2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정보원 이용 

특성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

류, 한국어, 한국학으로 발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함에 따라, 본 절에서 

정보이용 특성을 분석할 때 응답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한류 향유, 한국어학습, 한국학연

구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정보요구

와 정보이용행태에 어떤 특성과 집단 간 차별

성이 파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4.2.1 정보원 이용 

설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었다(23.5%, 26.9%, 18.3%). 그 다음부터는 

 2) 한류 확산 시기 이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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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인터넷(23.5) 인터넷(26.9) 인터넷(18.3)

2순위 커뮤니티/SNS(22.4) 커뮤니티/SNS(21.5) 온라인 학술자료(16.1)

3순위 스트리밍(17.6) 스트리밍(11.0) 종이책/종이잡지(15.5)

4순위 종이책/종이잡지(9.4) 교사/교수(9.4) 커뮤니티/SNS(12.1)

5순위 주변 사람(8.2) 온라인 학술자료(7.5) 전자책(9.9)

6순위 온라인 학술자료(5.9) 종이책/종이잡지(7.3) 교사/교수(8.1)

7순위 교사/교수(4.7) 주변 사람(6.5) 스트리밍(7.6)

8순위 전자잡지(4.7) 전자책(5.9) 전자잡지(7.5)

9순위 전자책(3.5) 전자잡지(4.0) 주변 사람(5.0)

<표 5>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단위: 응답(%)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류 집단과 한국

어 집단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

가 2위(각각 22.4%, 21.5%), ‘스트리밍 서비스’

가 3위(각각 17.6%, 11%)였다. 한국학 집단과 

한류 집단은 한국어 집단에 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7.6%) 의존도가 더 높은 가운데, ‘종이

책’ / ‘종이잡지’(9.4%)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어 집단은 한류 집

단에 비하여 ‘교사’ / ‘교수’의 도움(9.4%), ‘온

라인 학술자료’(7.6%)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학 관심 집단은 다른 두 집

단과 비교하여 ‘온라인 학술자료’(16.1%)와 ‘종

이책’ / ‘종이잡지’(15.5%), ‘전자책’(9.9%)을 더 

많이 이용한 반면 ‘커뮤니티’ / ‘SNS’는 더 적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집단과 분명한 차

이를 보였다. 요컨대, 디지털 기반의 정보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정보원 이용에서 세 집

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학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좀 더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3)

제시된 심층면담4)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내

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6>

은 면담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나 자료

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정보원

을 유형별로 보여준다. 

심층면담에서도 인쇄자료에 비해, 디지털 형

태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검색,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 전자자료,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

스 등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대학

원생이나 연구 그룹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KISS, RISS, DBPIA)

와 여타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빈번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3) 관련 설문 문항이 이용순위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는 분산분석은 수행하지는 않았다. 

 4)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묻는 설문문항에서 일부 응답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SNS”, “온라인 학술자료” 등

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심층면담에서도 물어봄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제 

이용하는 정보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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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유형 응답자 수(복수응답)

인터넷 

구글링/Googlescholar(16)/위키피디아(1)/크롬(1)/네이버(6)/바이두[Bidu, 중국의 검색엔

진](2)

26

커뮤니티/SNS 

Facebook(3), Instagram(6), Twitter(4), 블로그(2), Weibo[중국 트위트](1), Weverse[온라

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1), 팟캐스트(1), 기타(2)

19

온라인 학술자료

▲해외 데이터베이스(MUSE, JSTOR, the Ebsco Collection [전세계 도서관 자료 서비스](6)

▲한국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DBPIA, KISS, RISS](6)

▲한국 온라인 DB[한국신문기사 아카이브, 역사정보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 한국고전종합

DB](4)

▲학술논문구매 사이트[레포트 월드](1)

17

종이책/종이잡지 16

전자책/전자잡지

E-book(10), 전자잡지(2), 오디오북(2)
14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YouTube(12), Viki[싱가포르 플랫폼](1), 기타(1)
14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3), Naver VLive(1), Melon(1), Sportify(1), 기타(3)
9

CD/DVD 2

<표 6>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유형 

한편, 심층면담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정보추

구행동으로부터 해외에서 한국관련 정보자료

를 습득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5) 먼저 한국

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정보추

구행동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정보원보다 블로

그, 유튜브 등 일상적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터키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블로그, 유튜브 또는 먼저 한국을 가본 지인들에

게 물어보았다. 한국정보가 많지 않아서 터키나 

영문 블로그를 많이 보았는데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보긴 

했으나 한국 사이트는 너무 세세해서 오히려 영

어로 된 사이트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9, 터키, M대학 국제무

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한국 자료를 찾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Talk To Me in Korean”(개인 유튜브 채널) 

이용한다. 특별히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을 들어가

서 나처럼 비슷한 한국자료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포럼을 이용하게 된다. (#1, 미국, 일반 

시민)

 5)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로 진행된 경우,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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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여러 다른 매체와 정보원을 나름

대로 평가하며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류에 대한 자료는 보통은 바이두(Bidu, 중국

검색엔진), 네이버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것

은 한국 사이트예요. 한국어 학습을 예능프로그

램을 통해서 배웁니다. 책에서는 잘 쓰지 않는 

관용어들이 많았는데, 예능프로그램은 사람들

이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많이 써

서 유용해요. 한국학연구를 위해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나 한국정보는 바이두나 구

글(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교차 검색을 하

기도 합니다. (#15, 중국, 서울 A대학 디지털미

디어학과 학부 유학생)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요구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음식이나 비자 절차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류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스타

그램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한국어학습의 경우, 

수업듣기 전에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그

러나 혼자서 쉽지 않아 언어센터에서 수업을 들

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친구, 페이스북 그룹

(한국에 사는 외국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매체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

한다. (#11, 프랑스, 서울 A대학 영문과 석사과

정 교환학생)

교수/연구자급에서는 시청각 자료들을 학술

적 주제의 대상으로 삼거나 교육용 이미지 자

료나 통계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가공해 ‘인포

그래픽’으로 만들어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나아

가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제

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포그

래픽’을 만들기 위한 통계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찾기도 하고, ...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쓰고 

버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된 

인포그래픽 이미지들이 추가로 가공될 수 있는 

형태로 한 곳에 모아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활용

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인포그래픽 

재활용 센터라든가 집하장이 온라인에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한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이와 같이 데이터 기반 사회로 진입함에 따

라 새로운 정보요구가 개발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 볼 만하다.

4.2.2 선호하는 자료 유형 

한국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선호하는 자료 유

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집단과 한국학 집단

은 공통적으로 종이책을 가장 선호하였다(각각 

25.1%, 23.7%). 반면 한류 집단은 스트리밍 서

비스를 가장 선호(22.7%)하고 종이책은 3순위

(14.7%)였다. 한국어 집단의 경우 종이책에 대

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한국학 집단은 온라

인 학술자료와 전자책 등에 대한 선호도가 종이

책 다음으로 높은 것이 명확히 파악되었다. 흥미

로운 점은 세 집단 모두 책의 경우,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선호하였으며, 잡지의 경우는 종이잡

지 보다는 전자잡지, CD/DVD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3배 가까이 더 선호하였다. CD/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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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스트리밍(22.7) 종이책(25.1) 종이책(23.7)

2순위 온라인 학술자료(16.0) 전자책(17.7) 온라인 학술자료(20.4)

3순위 종이책(14.7) 스트리밍(15.6) 전자책(18.2)

4순위 전자책(12.0) 전자잡지(10.7) 전자잡지(10.0)

5순위 CD/DVD(9.3) 온라인 학술자료(10.1) 스트리밍(9.1)

6순위 전자잡지(9.3) 종이잡지(8.6) 종이잡지(7.5)

7순위 종이잡지(8.0) 오디오북(7.0) CD/DVD(5.8)

8순위 오디오북(8.0) CD/DVD(4.9) 오디오북(4.7)

전체 100% 100% 100%

<표 7> 선호하는 자료 유형 

단위: 응답(%). 3개까지 선택

종이잡지, 오디오북은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자료유형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면

담 내용을 통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예컨

대, 20대 초중반의 학부생 면담참여자들은 대

체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동영상 콘텐

츠 공유 플랫폼, SNS,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

비스 등을 일상적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이나 음원 자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바는 종이자료 [단행본, 신문, 잡지]에 

대해 ‘느낄 수 있어서’, ‘정보가 정확해서’, ‘정보

가 더 자세하고’, ‘읽기에 편하고 익숙해서’ 등

의 이유로 선호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동시에 

대체로 접근의 용이성과 상황의 필요에 의해 

전자자료(e-book) 대한 요구도 갖고 있다는 점

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논문 같은 매체나 

책이 더 나은 정보일 때도 종종 있다. 소셜미디어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책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빠르고 

실용적 정보가 많은 것 같으나 도서관은 깊고, 

정확한(구체적, 신뢰) 정보가 있는 것 같다. 하지

만 자료를 찾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잘 안 읽는 것 같다. (#11, 프랑스, M대학 영문

과 석사과정 교환학생)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주로 종이책을 선호

한다.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

데, 전자책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읽을 때는 종이책이 좋고, 조금 구체적

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온라인을 쓰고,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다. (#14, 일본, 

M대학 국제통상학과 학부생) 

4.3 한류의 확산이 한국 관련 정보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류의 확산이 한국 관련 정보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면담 참여

자 가운데 한국어 교육 및 한국역사문화를 가

르치는 교수자들의 경우, 한류 콘텐츠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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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활용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류의 요소들을 가끔 활용하

기도 하는 것 같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

정생)

해외에서 한류의 확산이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

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연구주제는 아니지만, 한

국어 수업을 할 때 한류관련 자료를 가끔 이용하

는데, 가령, K-pop 그룹 트와이스 관련 영상자료

를 수업에서 이용하였을 때 트와이스 팬들이 있

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 영화는 수업과제

로 사용한다. (#18, 일본, D외국어대학 박사)

자신의 한류 경험과 관심을 학문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캐나다 석사과정생의 경험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예술, 미디어와 서구 관객의 상호작용

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연구대상은 K-pop 퍼포

먼스 비디오, K-pop 가수들의 인터뷰, YouTube, 

VLive, Weverse 등을 통한 팬덤 활동이다. 

YouTube, Netflix, Viki(싱가포르 동영상 콘텐

츠 플랫폼), VLive(한국의 네이버 영상스트리

밍 사이트), 위버스6) Weverse, twitter, 그리고 

책, 저널, e-book,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VD 

등을 이용한다. (#26, 캐나다 B대학 석사과

정생)

학위논문 준비에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과 경

로는 이전의 인쇄자료 중심의 인문학 및 문화, 

사회 연구 정보원에서 크게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학 또는 아시아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가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한류 콘텐츠를 자신의 연구 영역에 포함시키고 

한국사회와 역사, 정치에 대한 이슈들로 확장

하여 한국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사례도 찾

아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학/한국학이 아닌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연구, 사회학, 심리

학 등에서 팬덤과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있고, 

문학이나 영문학자들이 언어, 서사, 문학을 탐색

하고 있다. 나는 한국관련 학문이 점차 번성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일반적인 예는 아니

겠지만, 컨퍼런스를 가보면, 얼마나 이러한 현상

이 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6, 미국. 

T대학 영문학과 교수)

4.4 한국 관련 정보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 

사항

설문응답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

국자료실이 설치된다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

지, 즉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표 8>과 

같이 15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집단별 기대하는 서비스에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최상위 3개 요구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 ‘한국에 관한 

 6) 한국의 Bighit Entertainment[현재 HYBE]에서 만든 모바일 앱 및 웹 플랫폼으로, K-pop 밴드와 뮤지션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아티스트 대 팬 커뮤니케이션 호스팅을 전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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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전체 한류 집단 한국어 집단 한국학 집단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2순위 1순위 4순위 3순위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다. 3순위 10순위 9순위 2순위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엄선해서 제공한다. 4순위 8순위 6순위 4순위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5순위 12순위 7순위 5순위

문화 프로그램/전시가 열린다. 6순위 4순위 2순위 6순위

한국 사회에 관한 최근 동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7순위 6순위 3순위 7순위

영어로 된 자료가 많다. 8순위 12순위 5순위 7순위

자료실을 통해 한국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순위 8순위 11순위 9순위

다양한 영상매체(음악, 영화)를 즐길 수 있다. 10순위 5순위 9순위 10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11순위 3순위 7순위 13순위

자료 접근에 도움을 줄 사서가 있다. 12순위 7순위 13순위 11순위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3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전자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 14순위 12순위 14순위 14순위

내 나라에 관한 한국어 자료가 있다. 15순위 10순위 15순위 15순위

<표 8>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 ‘많은 전자책, 전자저널 

및 DB’로 나타났다. 이들 요구는 굳이 물리적인 

도서관이 아닌 원격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담에 참

여한 대다수의 응답자들 역시 향후 전자책이나 

전자자료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주기를 희망했다. 특히 전 지구적으로 경험한 

코로나 사태는 연구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서관 폐쇄로 인해 

희귀본은 물론 인쇄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

에 따라 연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향후 더 

적극적으로 전자책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확대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한국여성에 

관한 1차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자료

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내가 다니는 대학

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시안 도서관에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캠퍼스 빌딩이 모두 

폐쇄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한국어로 된 책을 

E-book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많은 한국 논문들의 경우 읽기 전에 구매

해야 한다. 자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으로 가거나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다… 향후 전자책 형태의 한국어로 된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상으로 아카이브 자료

의 이용이 가능해져서 온라인으로 한국도서관

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이 요청은 국내 유관기관들의 해외 자료지원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심층면담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물리

적 도서관, 자료실 이용의 어려움과 전자자료 

서비스의 시급성이 확인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외 한국자료지원서비스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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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4.5 정보이용의 장애 요인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파악한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의 장애 요인들

은 다음과 같이 다섯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4.5.1 최신 자료 부족 

참여자들은 해외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정보

자료가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부족할 뿐 

아니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우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해외 

출판물들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해

외 출판물 구매에 많은 제한을 부가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자료를 입수하는데 애로

가 많았으며, 한국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역시 원

활하지 않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의 자료지원이 더 보강되기를 바란다. 기사

를 찾으면 3~4년 전의 내용이며, 변화가 빠른데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7, 러시아, 

M대학 영문학과 교환학생)

대련 외국어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국어 전공

자가 많고 심지어 학과 내에 한국문화원도 설치

되어 있었지만 한국학 저서가 너무 적다. 문학, 

역사, 지리, 사회, 경제에 대한 책이 다 부족한 

것 같다. 책들을 보면 대부분 한류에 관한 책이나 

여행에 관한 책이나 사전류에 불과하다. 있는 

저서도 출판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실효성이 떨

어진다. (#25, 중국, H대학 석사과정생)

4.5.2 디지털 자료 부족

가장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교수/연

구자 집단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는 디지털화되

지 않은 자료가 여전히 많고 특히 근대 역사 자

료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

국의 대학, 국립도서관의 자료, 사적 아카이브, 

비매품인 정부 출판 자료 컬렉션들에의 접근성, 

북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 현재 다양한 자료

들이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 상호대차가 중

단되고 온라인상 자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

료이용에 어려움이 극심했다. 많은 경우 사서

나 지인 또는 교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도서구매의 경우, 

배송도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한국어 학습 교재와 같이 여러 학생

이 동시에 찾는 자료일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 해도 공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자료

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터넷에서 한국학 저서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고 

그런 한국학저서를 구매하거나 전자 자료로 받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중국에서 온라인DB를 통해

서 학술논문과 학술지 논문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만 저서 또한 연구에 빠지면 안 되는 자료인

데, 이용하기 많이 힘들다. 이런 한국학 저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자료실에서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 (#25, 중국, H대학 석사과정)

학교나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개별 외국인들

이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상용 전자자료들

을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도서관이 폐쇄된 팬데믹 상황에서는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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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PC를 설치해 두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

회도서관의 전자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

의 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게 되었으

므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직접 자료를 이용’하

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었다.

4.5.3 자료검색의 어려움, 흩어져 있는 자료, 

정보원에 대한 지식 부족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하는 해외 자료이용자

들이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한국자료

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용자들

을 위해 한국자료 검색과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었다. 

한국자료 찾을 때,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 힘들어

요. 대화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17, 중국, M대학 경영학과 학부생)

혹시 해외의 학자들을 한국자료 검색을 도와줄 

수 있는 사서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내가 꿈꾸는 것은 한국에 영어

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의 질문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가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내게 대답을 찾

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영어로 된 자료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fee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16, 미국, T대학 영문학과 교수)

영어와 한국어로 하는 인터넷 검색에서 내용

의 정확성과 정보원의 신뢰성 등 평가의 어려

움이 많아 한국자료에 정통한 사서의 레퍼런스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

한 해외 이용자의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위해 

모든 한국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접

근할 수 있는 통합 도서관 자료 포털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료 지원을 위해서, 도서관이 제공할 내용

으로 인터넷 포털, 한국정보가 모여 있는 포털, 

(대사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한국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 

(#10, 프랑스, M대학 아동학과 학부 교환학생) 

어디서 한국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정보

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그 웹사이트는 모든 이용 가능한 한국자료를 리

스트화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가면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앞으로 한국언어 수업이나 

한국문화, 사회 수업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 U대학 석사 프로그램 

교환학생)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학술서비스 등이 

일부 중점 해외대학들에 집중되는 면이 있는데, 

국내외 연구자들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

합형 오픈 학술 서비스를 한국 정부차원에서 제

공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전자자원으로 제공되는 자료임에도 국립중

앙도서관에서는 협약 기관에 국한하여 1910년 

이후의 온라인 자료들(원문제공서비스)을 허

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립중앙

도서관 전자자원을 해외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1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3권 제2호 2022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5.4 언어로 인한 장벽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해외의 외국인 이용

자들에게서 자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

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후속 조사에서

도 언어로 인한 장애가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

되고 있었다. 한국어 이외의 자국어나 영어로 

자료검색이 불가한 점, 자국어 및 영어 번역본

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주로 토로되었

다. 또한, 근대 초기 한문 자료나 한문이 혼합되

어있는 1차 자료(신문 아카이브)의 경우 한글 

표기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더 많은 한국어교재 외에, 한국 책들에 대한 영어 

번역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동료나 한

국친구들이 그들이 읽고 있는 흥미로운 한국 책

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읽고 온전히 이

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미국, 회사원/

회계사)

4.5.5 기술적 장애 / 정책적 장애

대학원생들 역시 디지털 자료이용의 확대를 

희망하는데, 현재 전자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

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전

자책이 공급되어도 e-book 뷰어 프로그램 설치

를 요구하고 또 현재의 e-book 뷰어 프로그램

에서는 여러 기능들(하이라이트, 복사, 붙여넣

기 등)을 쓸 수가 없어 결국 효율적으로 사용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언어 호환

성 또는 한국어 검색의 불편함도 보편적인 문제

였는데, 키보드에 한국 알파벳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 서명 검색이 어렵고, 한글 이용자에게 로

마자화된 한국어 사용의 불편함이 크므로 한국

어 검색 기능이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의 제목이 한글이

냐 로마나이제이션(romanization)으로 되어 있

느냐에 따라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들을 찾기가 어렵다. 

(#4,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독일 튀빙겐 대학 한국학과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 한국어 DB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

히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었다....당시 DBpia나 

RISS 이용을 원하면 먼저 Crossasia에서 신청이 

필요했기에 접근이 더 쉬운 포털을 선호했다. 당

시 한국 포털의 형식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라면 대부분 그냥 

Muse나 Jstor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24, 러시

아, H대학 석사과정) 

인터넷 보안 문제로 인한 기술적 장애는 매

우 보편적인 문제였다. 한국의 포털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안전성을 이유로 계속 휴대폰 인

증을 요청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국립중

앙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애플/맥 컴퓨터 시스템

에서 사용이 어려운 점, 자료 중 외국인 신분으

로 하기 어려운 인증 문제 등 각종 기술적 어려

움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5. 해외 한국관련 정보이용자 지원 
방안

전 지구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디지털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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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환경변화에 힘입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

으로 뻗어나가는 전례없는 현상 속에서, 본 연

구에서는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장애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용자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5.1 정보이용 맥락에 따른 이용자 범주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료 이용자들을 

‘한류향유 집단,’ ‘한국어학습 집단,’ ‘한국학연

구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각 집단의 고유한 정

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먼저, 한류향유 집단은 인터넷 검

색,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 음원/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순으로 자료를 검색하며, 선

호하는 자료유형은 스트리밍서비스이며, ‘한국

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하는 것’을 선호

한다. 인쇄자료보다는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료를 검

색하고 확보한다. 이렇게 비전통적 정보자원을 

일상 속에서 스스로 찾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어학습과 한국학 전공으로 이동한다. 

한국어학습 집단은 인터넷 검색, 온라인 커

뮤니티/소셜미디어, 온라인 학술자료, 교사 및 

교수의 도움 순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어

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호하는 자료 유형은 

종이책이며,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

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류 소비 집단과 마찬가

지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쇄자료와 디

지털 자료의 동시적 공급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해외 소재 한국학도서관/자료실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어학학습용 자료 

및 전자책을 세종학당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

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연구 집단은 온라인 학술자료, 인터넷 

검색, 종이책/종이잡지, 전자책/전자잡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선호

하는 자료유형은 종이책이지만, 이상적인 한국

자료실의 조건으로서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은 것’을 희망한다. 한국어 학습 집단과 마찬

가지로 기초자료조사에서는 인터넷을 우선적

으로 이용하지만, 연구의 실질적인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자료를 가장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다.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 모두를 활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인터넷 학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게 한국 관련 자료들은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 

특수한 연구주제의 경우, 더 많은 자료가 제공

되고 인쇄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적극 확장

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5.2 디지털 서비스 확장

팬데믹 이후 대학과 도서관이 폐쇄되어 웹이 

유일한 자료 정보원이 되는 상황에서 전자자료

의 가치와 유용성이 커지게 되므로 전자책, 전

자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자원

의 확장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요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그간 학

술 정보자원의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지

만, 현재까지도 한국에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인쇄자료가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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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역사 자료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한국학 관련 자료 원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유로피아나’7)와 같은 기획을 추진하여 해

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도서관

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규

장각, 한중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 박물

관의 자료들과 연계하는 한편, 주요 개인 컬렉

션과 대학도서관들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디렉

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도서관과 컬렉션들을 방문해야 

하는 해외 이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의 대학도서관, 국립

도서관 자료 아카이브뿐 아니라, 개인 소장 컬

렉션, 비매품 정부 출판 자료, 레코드, 미디어 

회사 등에서 양산하는 상업적 출판물, 북한 자

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과 같이 학술 연구나 

강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의 자료를 수집하고 재가공해 쓸 수 있게 도와주

는 정보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당대의 생

활방식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일시적(ephemeral) 자료를 아카

이빙하는 노력도 한국을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

들에게 중요한 정보지원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

들 자료에 대한 구축 정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자료 디지털 아카이빙(OASIS)과의 연

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3 기술적, 정책적 장애문제 해결 

디지털자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

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

로써 디지털 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150만여 점 이상의 자

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

용자들은 여전히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들의 원

문 접근이 안 된다는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

고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디지털 자료 접근에 따르

는 각종 장애 요인과 관련이 있다. 문제를 유형

별을 분류하면, (1) 협약기관에게만 제한적으

로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와 지

정 PC에서만 가능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불편

함, (2) 보안시스템(주민번호 또는 휴대전화 

인증)의 복잡성, (3) e-book 뷰어 활용의 불편

함, (3) 디지털 아카이빙이 이미지로 제작되어 

있어 텍스트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 (4) 애플 

운영시스템에서 이용 불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들 문제는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컬렉션을 이용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디지털자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5.4 언어지원 서비스

한국어 자료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할 

때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7) https://www.europeana.e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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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면, (1) 한국학도서관에 한국어, 영어, 자국어 

검색 기능 설치 지원, (2)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한국어 사용자들의 한국자료 수요

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료검색을 돕는 서

비스 구축, (3) 한국어 자료에 영어 제목과 초

록 제공, (4) 한국어 자료의 자국어 및 영어 번

역물 확대, (5) 신문아카이브와 같이 한문 혼용

자료에 제공되는 한글 표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5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인적지원, 원스톱 

쇼핑 개념의 자료제공 포털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위한 ‘원스톱 쇼핑 플

레이스’ 형태의 통합 디지털 정보서비스 사이

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1) 한국에 관한 정보와 한국 자

료들을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

트와 한국 전역에 분포하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2) ‘Ask a librarian’과 

같은 통합참고정보서비스를 통해 인쇄자료에 대

한 안내뿐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자료 탐색 시

에도 신뢰성 높은 정보원을 안내하고, 정확한 

출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인력 지

원이 필요하다. 

6. 결 론

한국 역사에 전례 없는 문화 부흥기를 맞아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없이 높아진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학연구 

또는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

동, 그리고 그 정보접근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

애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특성과 정

보행동에 대해 아직 그 전반적인 연구가 수행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을 특정 집단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조사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어 한국어학습으

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학연구로 진화하

는 일종의 발전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동 역

시 그 발전 단계별로 범주화 되어 그 특성이 파

악되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자료 확

충과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요구가 매우 높았

고, 언어, 기술, 정책적 장애로 인한 제 문제들

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

료 지원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연구대상

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료수집 역시 편의표집방

식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좀 더 

제한된 연구범위를 갖고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후속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검증되어

야 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짧은 기간 수행

된 본 연구에 세계 52개국에서 382명의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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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한국정

보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그

들이 갖고 있는 정보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기

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한국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해

외 접근성을 최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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